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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품, 기능성 음료시장 쟁탈전
CJ․광동제약 이어 바이오벤처까지 … 마케팅․유통판로 개척이 관건

제약업계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능성 음료 시장을 놓고 식품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약 및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른바 웰빙(Well-Being) 열풍에 힘입어 기능성 음료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2004년 매출이 2003년보다 20% 늘어난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기능성 음료를 곁가지 상품군으로 여기던 제약기업들은 최근 식품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되자 

마케팅을 강화하며 시장점유율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음료 시장에서는 CJ의 <팻다운>이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후발 

제품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계열기업인 유한메디카가 최근 <슬림업>을 출시한 데 이어 바이오벤처기업인 벤트리도 <M2>

를 내놓으면서 3각 경쟁체제를 구축했다.

유한메디카는 <슬림업> 판촉을 위해 사내에 별도로 마케팅 및 유통조직을 갖추고 기존의 약국은 물론 백화

점, 할인마트, 스포츠센터, 찜질방, 홈쇼핑 등에까지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비타민음료 시장에서는 현재 20여개 제약기업과 식품기업들이 각축을 벌

이고 있다.

비타민 음료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광동제약의 <비타500>을 필두로 보령제약의 <비타플러스>, 동화약품의 

<비타천>과 CJ의 <제노비타>, 해태음료의 <비타미노> 등이 시장에 나와 있다.

광동제약은 인기가수를 등장시킨 광고와 편의점, 골프장 등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을 통해 수성에 나섰으며, 

이에 대응해 식품기업들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미에로화이바>와 <헬씨올리고>의 현대약품이 주도하고 있는 식이섬유 음료 시장에도 동아오츠카

의 <화이브미니>, 남양유업의 <여우야> 등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선발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기업과 식품기업 모두 기능성 음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양

측의 유통망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큰 변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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